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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체제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
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도 재편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
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
는 이 변화에는 중국의 대외정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본문은 시
진핑 주석 집권 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 기조 변화를 회고
한 후, 2022년 20차 당 대회 개최를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
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과 
이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서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Ⅰ.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대외 정책 변화의 큰 흐름 회고

시진핑 주석이 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그의 국
제 정세에 대한 기본시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은 “백 년 동안 없었던 
대변혁(百年未有之大变局)”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시기는 2008년
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미국에서도 미국 패권 쇠퇴론이 
제기되던 시기였다(Layne, 2009; Chase-Dunn, Kwon, Lawrence and 
Inoue, 2011). 당시 중국도 미국의 패권이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결국 미중 패
권 전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
연구소 미국정치연구실의 장원종(张文宗) 주임이 2009년 이미 “향후 20년 내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는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고 신흥 강대국의 굴기는 
다극 세계의 도래를 예상하게 한다. 미국의 쇠락은 불가피한 것이고 특히 미국 
경제는 과거 30여 년 동안 쌓인 구조적 약점으로 약화되어 재정위기와 달러의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14

기축통화 지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망한 것을 들 수 있다(张
文宗, 2009:6). 중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 판단을 토대로 국제 사
회에서 성장한 중국의 힘에 부합하는 지위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인식 변화와 외교정책 조정은 다시 미국의 반응을 초래해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시
작으로 대중 정책을 본격적으로 변경시켰다.

당시 미국 학계에서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방향을 둘러싼 토론과 재검토가 
진행되었고, 미국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의 굴기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가 중국에 대한 무역전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 중국 압박을 시작하자, 오바마 
행정부와는 많이 다른 트럼프 스타일의 압박에 직면해서 중국은 우선 당황했
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어떤 중국 학자가 미국의 전면적 대중 압박이 시작되자 
중국을 도와주는 친구가 없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이처럼 독한 데 놀
랐다고 개탄한 것이 인터넷에 회자되었고,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조치 직격탄을 
맞은 화웨이(华为)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도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가 이렇게 독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任正非, 2019).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압박에 직면해 중국은 초기에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미 무역 흑자
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거나, 심지
어 트럼프 개인에게 직접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면서 미국을 설득
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중국이 향유해 왔던 경제 발전과 국가 현대화 목표 달성에 유리
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강력히 제시한 중국몽(中国梦),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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伟大复兴)과 같은 정치 아젠다로 인해 미국의 공세에 약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일 수는 없었고, 다시 도광양회(韬光养晦)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처럼 중
국이 미국과 타협을 원하지만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미묘한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연임을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한층 더 강경해지고 이념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FBI 국장 크리
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의한 위협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직접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
당을 위협의 근원으로 지목했다(Wray, 2020), 국무장관 폼페이오(Michael 
R. Pompeo)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정치 체제를 직접 비판하고 중국공산당
과 중국 인민을 분리하려는 인식을 내비쳤다(Pompeo, 2020).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말기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까지 고조되자 중국은 전보다 훨씬 더 강경
한 대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바이든이 당선된 후 중국 학계에서는 바이든 취임 후에 미중 관계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중국인민대학 진찬롱(金灿荣, 2021) 
교수는 “중국이 계속 강대해지는 추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보는 인식과 미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사실은 변하
지 않겠지만,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의 정책 예측가능성과 연관성 그리고 중
미 관계의 안정성은 증가할 것이며 양국 간 대화도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는 전망했다. 중국정법대 한센둥(韩献栋, 2020) 교수도 “중국정부는 이미 트
럼프 정부와의 협력은 포기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바
이든이 이긴 것은 중국 정부 기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평가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취한 일련의 조치와 대중 정책 기조는 중국을 크게 실
망시켰다. 이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 2021년 3월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중 
2+2 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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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대중국 기본 인식에는 변
화가 없을 것이고(The White House, 2022), 대 중국 압박도 지속될 것이란 
현실을 확인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에 대해 유화적 외교 정책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전
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중 압박에 직면
해서 중국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미국이 중국 정치체제까지 공격하는 것에 분
노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지만 곧 실망했다. 이후 중국은 미
국과의 관계 개선 혹은 미중 전략적 경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
기하고 어떠한 대응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집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Ⅱ. 시진핑 집권 3기 미국에 대한 전면적 반격을 결정하고 실행

중국은 국내정치적으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
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외교가 불가능
했던 시기를 활용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관찰된다. 우선 주목할 것은 중국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全球发展倡议),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议),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全球文明倡议) 등을 연달아 발표하여 향후 중국 외교의 명
분을 축적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 세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국제 공공재(中国为国际社会提供的重

要公共产品)”라고 설명한다(中国外交部, 2023).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중요
한 국제공공재를 미국이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생각하면, 중국이 세 종류의 이니셔티브를 선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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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중국이 직면한 최대 모순은 미국이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
리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통일 전선
(统一战线)적 사고를 토대로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중국은 우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
면서 적극적으로 반미 진영을 공고화하고 있다. 2023년 3월 시진핑 주석은 러
시아를 방문해 중러 관계가 공고함을 과시하면서 중러 양국이 미국에 공동으
로 대항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新华社b, 2023). 또 중국은 2018년 이미 시진
핑 주석이 직접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와 지역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발
생하더라도 중국 당과 정부가 중북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데 노력한
다는 확실한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중국 인민의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정서도 
불변할 것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도 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央广网, 2018). 이 기조는 계속 이어져 중국은 북한에 중요한 정치 이벤트
가 있을 때마다 축전을 보내고, 북한은 이를 공개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등의 방
식으로 북중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박광연, 2023).

한편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프랑스와 경제와 기술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국제 체제의 다극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를 설득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과
의 연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후 “대만 갈등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
다”는 언급을 하고 미국의 대한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신기섭, 2023)은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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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메
우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아직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20차 당 대회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첫 해외 방문지
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선택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중앙아시아는 
냉전 시기에 소련 연방의 구성 부분이었고, 소련 해체 후에도 러시아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2022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
문을 통해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
흐스탄이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해서 최고급 국빈 대우를 한 것부터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찍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
한 영향력이 심각히 감소했고 그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관찰된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에 발생한 권력 공
백도 메울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원래는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에 발생
한 공백을 메우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과 경쟁을 할 것인지 
주목되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자연스럽게 아
프가니스탄 문제도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
해 당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2022년 3월 24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하여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대리 부총리, 대리 외무장관 등과 만나 아프가니
스탄 전후 복구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주제로 논의했다(中国外交部，
2022). 7월 28일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의 개최를 계기로 왕이 외교부
장과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대리 부총리가 다시 만나 인도주의 원조와 경제 
재건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新华社, 2022). 이는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대
륙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 중 한 곳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와 러시아
의 부재 상태를 중국이 메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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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여론에 충격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간 중재
에 성공하여 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는 뉴스였다(新华社a, 2023). 탈 냉전기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그림은 미국이 
중동 지역의 분쟁국 정상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협상을 진행한 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평화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의 중재자 역할
을 완수한 후 두 분쟁국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위치에 중국이 자리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중동을 떠나서 인태 
지역으로 이동한 점, 바이든 정부의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비판과 홀대,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지속 등 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이 사건은 중동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의 시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중동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와 중국 간의 관계가 급속
도로 발전하면서 사우디가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Said, 2022)는 예상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일부전문가는 “걸프만 국가들은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데 관심
이 없다”고 주장한다(Blas, 2023). 그렇지만 현재의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
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던 사우디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위
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할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충격과 의미는 
심대하다. 여기에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면서 달러에 기반한 무
역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군사 안보적 연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중국과 싱가포르는 
2021년 2월 24일에 이어서 2023년 4월 28일에도 4일간 일정으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Wang, 2023).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 시작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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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실질적인 정책들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전
략적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통일 전선적인 사고를 토
대로 각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미중 간 전략 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전략적인 거점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
을 메우는 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추
진하는 등 방식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Ⅲ.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이 한국에 초래할 리스크와 영향 

상술한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측면을 살펴보자. 본문
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중국은 현재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대
외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북핵 문제나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된다. 이유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전략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미국도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반도에서까지 전략적 
수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도 특히 북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개입이나 중재를 원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희망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
하여 2022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데 대
해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를 한국이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
변했다(배지현, 2022).

둘째, 중국의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의 전환은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 차원에
서 한중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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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우군을 확보하려
는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을 탈피한 시점과 중국이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이 맞물리면서 한
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훨씬 어려워졌지만 동시에 더 중요해진 시점이 도래
했다. 

셋째,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 중
국의 의도(intention)는 명확해졌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이
런 전방위적 전략적 확장을 유지할 능력(capacity)이 있는지, 중국이 천명한 
중요한 국제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자원을 계속 투입할 것인지, 중국은 어느 지
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려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다. 과거 
중국은 현실적 제약 요인과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개입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본격화에 따라 중국의 
대외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 남태평양, 라
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외교·군사 등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
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동남아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야만 경제 성
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이 세계 각 지역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초래할 리스
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대폭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계속
해서 주시하면서 한반도나 동북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중국 리스
크에 대비할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한국의 경제 안
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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